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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대립하던 이웃 섬 주민들 함께 특산품 팔며 형•동생 사이

 

 

 

 

 

 

인천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덕적도. 이곳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문갑도와 굴업도, 울도 등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늘면서 ‘나그네 섬’이라고 불렸다. 덕적도 진리 선착장에서 열리는 섬 특산물 주말장터를 기호일보가 취재
했다. 선착장 한쪽의 주차장 부지를 장터로 꾸며 여행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섬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 논리에 반목
했던 덕적도와 소야도 주민들이 함께 장을 운영해 더욱 의미가 있다. 수입이 생겨서 좋고, 형님아우 소리로 피어나
는 웃음꽃은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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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수상한 친절

 

 

 

 

 

누군가 밥을 샀다면 내게 바라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공짜로 문자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1년 전에 올렸던 사진을 보여주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다. 포털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누르는
‘동의’ 버튼 속에 숨겨져 있는 정보를 빅데이터로 수집한다. 분류, 가공해서 기업이나 정부에 팔아먹는다. 이메일,
전화를 도청해 대중 통제의 기초의 삼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가 수상한 이유다.

페이스북의 수상한 친절… ‘공짜 점심’은 없다.

모바일폰, 페이스북, 카카오톡의 일상이 거의 중독 수준이다.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순간에 집중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현대인은 잠깐 사이에도 뭔가 빠뜨리지 않았는지 불안해하고, 어디선가 자신이 모
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참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동아일보 행
복원정대가 초등 고학년들의 행복찾기에 나섰다. 초등생들은 페친이 많으면 잘나가는 애라고 생각한다. ‘좋아요’와
친구 숫자를 비교하며 우쭐해하거나 왕따가 아닌지 걱정한다. 학교에서 ‘짱’ 노릇을 하려면 페북이나 카스 추종자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 한다. 좋아요와 팔로어 숫자가 자존감을 측정하는 기준이 됐다. 모든 게 너무 빠른
사회.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좋아요’ 적으면 하루종일 우울.. 친구수 늘리려 ‘계모임’까지 

독자들의 삶은 변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4004&PAGE_CD=N0002&CMPT_CD=M0112
http://news.donga.com/3/all/20160509/77988548/1


 

 

 

 

 

 

 

서점과 커피숍이 만나고 서점과 잡화점이 하나된다. 스타벅스는 이제 맥주와 와인을 판다. 종이책의 종말이 논의되는
세상에서 세계적인 온라인 서점 아마존은 시애틀에 오프라인 서점을 열었다. 고객평점 4점 이상(5점 만점)인 책들
만 노출되는데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이 최종적으로 진열할 책을 고른다. 통섭의 시대, 창조적 사유의 시대. 이
제 우리는 반복해서 자신을 재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리라는 기대가 틀릴 수 있고, 지금까
지 배운 교육이 쓸모없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습관을 바탕으로 자칫하면 훅 가는 현실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미디어 세상]독자들의 삶은 변했다.
아마 미래의 서점은 이럴 거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82106005&code=990100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81&dable=10.1.4


판사•보호소년 함께 걸은 ‘티격태격 9일’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걷기 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을 늘려 비만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앱에 카운트된 걸음수로 지하철 이용권이나 항공권을 받을 수 있고, 기부하면 소외계층이
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도 있다. 건강보다 정신을 더 염두에 둔 걸음도 있다. ‘나는 걷는다’의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4년 동안 실크로드를 걸었다. 30년간 기자로 활동한 그는 은퇴 이후 사회적 소수자가 된 자신의 삶을
걷기를 통해 재활했다. 그는 “걷는 동안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존재 이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했다. 그가 설립한
쇠이유(Seuil, 문턱)는 비행청소년에게 도보여행을 통해 재활의 기회를 주는 단체. 비슷한 프로그램이 한국에도
있다. 부산가정법원 정영태 판사와 경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16세 강 군이 8박 9일 동안 함께 걸었다.



올레길과 해변을 걸으면서 강 군은 좋아하는 축구와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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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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